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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선함이 그대로, 인천e몰‘새벽배송’15일 오픈
- 신선식재료 및 간편식 150여 품목 새벽배송 개시 -

- 추천구매 큐레이션 서비스·금주의 주요혜택 등 신규서비스도 가득 -

- 새벽배송으로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-

인천e몰의 더 빠르고 쉬워진 서비스로 인천시민의 소비생활이 더욱 

편리해질 전망이다.

인천광역시는 인천 e음 카드 내 운영하고 있는 시민 복지몰, 인천e몰

이 12월 15일 새벽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. 

새벽배송 서비스는 우선 신선 식재료와 간편식 등 150여 품목부터 시

작 한다. 

오후 4시 이전에 제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받아볼 수 

있는 해당 서비스는 서울·경기·인천 권역(옹진군 및 도서산간 일부 

지역, 공단 지역 제외)에서 이용이 가능하며, 4,000원의 배송비가 부과

된다. 단 새벽배송 상품 5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료는 무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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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상품에 한해 무료 반품 정책도 도입한다. 상품의 신선도나 포장

상태가 상품 소개페이지와 부합하지 않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

수령 후 익일 오전 12시까지 고객센터로 접수 완료하면 구매한 금액

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. 

새벽배송과 더불어 ▲장보기 서비스 ▲명예의 전당 ▲오늘만 할인 ▲

금주의 주요혜택 ▲선물하기 서비스 등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도 가

득하다. 

24시간 동안 특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오늘만 할인, 최근 3개월 

기준 판매량·제품 우수성·베스트 후기 등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

제품을 홍보하는 명예의 전당, 모바일 쿠폰 및 배송상품을 상대방에

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하기 서비스와 이벤트·행사·혜택 내

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금주의 주요 혜택까지 새로운 서비스

로 인천 e몰의 서비스가 더욱 똑똑해졌다.  

특히, 장보기 서비스는 카테고리 별로 주된 구매상품들을 묶어 추천

해주는 큐레이션 코너로 사용자들의 쇼핑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

기대된다. 또한 새벽배송 내에서는 한 번에 장보기 서비스가 이루어

질 예정이며, 한끼뚝딱 집밥코너 등 기획전에 맞는 추천 상품들을 각

각이 아닌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될 예정이다. 이밖에도 이

용자의 구매 동선을 고려해 웹페이지 개편한다. 

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“인천e몰 새벽배송으로 시민들이 더  

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새벽배송 가능 

물품 확대를 비롯해 인천e몰 이용자의 소비가 즐거울 수 있도록 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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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새벽배송 홍보 이미지>


